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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the researcher investigated how tailored garment were accepted and developed in India where the 
traditional costumes, such as Sari and Dhothi, excluding the tailored process, were mainly worn. It is suspected 
that pants and coats were first introduced during the Kushan Dynasty but they scarcely influenced on the costumes 
of India. In the 7th Century when Islam made its entrance in India, pants and coats were not accepted in India 
due to the exclusive attitudes of Indians, Hindu. Pants and coats were worn locally as Indian costumes through 
the Islamic Mughul Empire in the 16th Century. During that period, the cultural exchange between Islam and 
Hindu made the change of the clothes of India reflected the mixing of Islamic and Hindu elements. The 
c이oiiization of India by Great Britain that was the turning point for diverse kinds of tailored garment in the 
costume history of India inasmuch as western elements were introduced. The western style tailored method and 
design chained the appearance of Indian pants into slimmer style. The style spread and influenced on the design 
of Indian clothes greatly; hence, western style shirts and coats were accepted in India.

Key words: cultural ex사lange（문화교류）, Islamic style（이슬람 복식양식）, localization（토착화）, tailored gar- 
ment（봉제의）, traditional costumes of hidia（인도전통복식）.

I.서론

의복의 형태와 양식은 그 나라의 자연적 환경인 

외적 조건과 문화적 환경 • 민족성 • 가치관 등이 포 

함되는 내적 조건에 영향을 받는다. 자연적인 조건 

중에서도 특히 기후와 지리적 위치가 의복의 형태와 

양식에 영향을 많이 주어, 북쪽의 추운 한대지방에 

서는 몸에 꼭 맞게 봉제된 테일러드형 의복을 입고 

지중해 • 아열대의 더운 지역에서는 헐렁하고 느슨 

한 드래퍼리형 의복을 입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각 지역이나 국가의 독특한 복식형성에는 자연적 환 

경보다 문화적 환경이 더 많은 영향을 끼치기도 한 

다. 즉, 각각의 이념 • 관습 • 풍속 • 종교와 가치관 등 

이 각 국가 • 민족복식의 다양성의 중요 원인이 되기 

도 한다. 문화는 사회의 기술적 • 정치적 • 사회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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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발전에 의하여 끊임없이 변화하며, 이러한 

변화는 사람들의 복식에도 뚜렷이 반영된다.

세계적으로 가장 오래된 문명의 발상지 중에 하 

나인 인도의 복식은 광대한 영토와 다양한 문화적 

배경만큼이나 복잡한 변천과정을 겪으며 발전되었 

다. 복잡 • 다양한 인도의 전통복식을 크게 분류한다 

면 세 종류의 범주로 나룰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사 

리（跛冲와 도티㈣。伽）를 중심으로 한 권의倦衣）형, 

짧은 상의 杞阮力］ 와 가그라（g/azgra, g施ora）나 룽기 （/m- 

gi） 형의 스커트를 입고 베일을 두르는 형, 마지막으 

로 샬와르 • 쥬디다르 등의 바지와 셔츠 • 코트를 입 

는 봉제의 형으로 나눌 수 있다. 이중에서 바지와 코 

트는 무더운 열대 몬순 기후의 특성을 나타내는 인 

도에서 자연발생적으로 발생했다고 볼 수 없는 형태 

의 의복형이다. 그러나 현대 인도에서는 쥬디다르 • 

샬와르 • 파자마 등의 다양한 바지들과 카미즈 • 쿠 

르다 등의 셔츠형이나 튜닉형 상의가 전통복식으로 

착용되고 있으며, 공식적인 경우에는 서구적인 재킷 

대신에 초가（coga） • 자마（頂”後） ■ 아치칸（ackaw, ach- 

切”） • 앙가라카하（a础以阮） 등의 전통형식의 재킷 

을 즐겨 입는다.

본 연구의 목적은 권의형의 복식이 대표되는 인 

도 복식에 바지 및 외투형태의 봉제의가 전파 • 정착 

하여 인도복식의 한 유형을 이루는 과정을 살펴봄으 

로써, 인도복식에 대한 종합적이고 깊이 있는 이해 

에 도움이 되고자한다. 연구방법으로는 먼저 문헌연 

구를 토대로 시대적 변천에 따른 인도복식의 종류 

및 특징을 살펴보면서 시각인 이해를 위하여 그 시 

대에 맞는 다양한 벽화 • 세밀화 • 초상화 등의 회화 

자료와 사진 등의 시각자료를 참고로 제시하였다.

n. 인도복식의 기원과 봉제의（縫製衣）의 

발전

1. 인도 복식의 근원 : 도티와 사리

현재 다양한 유형의 복식이 공존하는 인도복식에 

서 가장 오래된 형태는 봉제하지 않은 사각형의 천 

을 둘러 입는 원시적인 권의（卷衣） 형태로서, 이러한 

권의형의 복식은 BC 2,500년 전에 인도에 정착한 고 

대 아리안 족에서 기원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의 원 

시적인 형태의 권의형 복식이 점차 몸 전체를 감는 

형태로 발전하여 도티의 원형을 형성하였으며, 더 

나아가 사리, 오드니, 두파타 등의 쓰개와 터번의 형 

태로까지 발전하게 된다2

〈그림 1〉은 마우리아 （Maurya: BC 317-BC 180）시 

대의 석상으로 남녀 모두 권의형의 요의새要衣）를 입 

은 모습으로, 당시 권의형 복식의 착용실태를 보여 

주고 있다.

기원전 4세기경 알렉산더 대왕의 대군이 인도를 

침입을 계기로 동양과 서양을 연결하는 새로운 길이 

형성되었고, 이때부터 동서간 문화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기원 전후 경부터 5세기 사이에 그리스 양 

식에 영향을 받은 간다라 양식이 인도에 확립한다. 

이시기의 인도복식은 그리스복식의 영향으로 우아 

한 드래퍼리 효과와 실루엣의 변화가 나타나서, 전 

시대보다 길이와 폭이 늘어난 여유 있는 형태로 변 

한다'. 당시의 간다라 형식의 조각상에는 그리스 키 

톤이나 히 마티온처 럼 풍부한 주름이 잡힌 모습의 석

〈그림 1> 권의 차림의 조각상（기원전 3C경）.

（출처 : The Art of Ancient India）

1) M. E. Roach and J. B. Eicher, The Visible Self, (New jersey; Prentice-Hall., Englewood Cliffs, 1973), p. 31.
2) S. N. Dar, Costumes of India and Pakistan^ (Bombay: D. B. Taraporevala Sons & Co. Private Ltd. 1982), p. 89.
3) Ibid., p.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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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 자주 등장한다(그림 2). 그러나 간다라 양식을 

꽃피운 쿠샨 왕조(Kushan. AD. 78〜226)의 카니슈카 

(Kanishka) 왕为의 조상(彫像)에는 인도복식의 전형인 

권의형의 의복대신에 스키타이(Scythian)계의 코트와 

바지를 입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그림 3).
중국의 사서는 박트리아의 월지［月氏］가 기원 후 

1세기에 거대한 쿠샨 왕조(중국어로 貴霜)를 세운 것 

으로' 기록하고 있어 이들이 인도-스키타이 계의 민 

족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카니슈카 왕의 조상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시기에 이미 바지와 코트 류가 인도에 소개된 것 같 

으나, 이러한 봉제의는 쿠샨 왕조의 지배계층에만 

착용되었을 뿐이고 일반인에는 보급되지 않아 인도 

복식전반에는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 

인다气 또한, 간다라의 조각상에는 그리스풍으로 주 

름이 풍부하게 잡힌 권의형 이 나타나고 있지 만 일반 

인이 착용한 것은 대개 천 조각을 허리주위를 둘러

〈그림 2〉쿠산 시대의 석상.

(출 처 : The Art of Ancient India)

〈그림 3> 카니슈카 왕의 조상.

(출처 : The Art of Ancient India)

입는 빈약한 형태로서 상체는 그대로 노출한 것으로 

보인다. 16세기에 기록된 무굴(Mughul) 제국의 건설 

자인 바부르(1482〜1530)의 '회고록'에 의하면 북부인 

디아의 '농민과 민중들이 배꼽아래에 랑고티(仞> 

歩泌)라는 무명조각 만을 입고 여자들은 랑伽略)이 

라는 긴 천을 휘감아 반은 허리에 묶고 나머지 반은 

머리에 매단 차림이다%라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 

아 대부분의 농민들은 16세기까지도 상체를 노출한 

차림이 일반적이었던 것 같다. 또한 1570년에 데칸 

고원의 중심지인 비자푸르(Bijapur)에서 제작된 그림 

에는 하층민으로 보이는 여성과 남성 이 간단한 요의 

만 입고 있어 그러한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그림

4).

2. 이슬람의 침입과 인도고유 봉제의의 등장

711년, 인도 북부의 신디(Sindh)지방 침공을 시작 

으로 막강한 군사력을 토대한 이슬람의 인도 침 략이

4) 인도 쿠샨 왕조 최성기를 맞이한 제3대 왕으로 2세기에 생존한 것으로 추정한다. 한역불전(漢譯佛典)과 현장 

의 대당서역기(大唐西域記)에는 가니색가(迦膩色迦) • 계닐타(罰昵吒)라고 음역되어 있다. 동아원색세계대백 

과사전(서울: 동아출판사. 1982), 27권, p. 112.
5) 르네 구르써］, 유라시아 유목제국사, 김호동 • 유원수 • 정재훈 역(서울: 사계절, 1998), p. 79.
6) S. N. Dar, Op. cit., pp. 72-73.
7) Ibid., p. 35.
8) G. S. Ghurye, Indian Costume. 2nd ed (Bombay: Popular Prakashan, 1966), p. 131.

-943



152 인도 복식에 관한 고찰 복식문화연구

〈그림 4> 상체를 노출한 모습.

（출처: The Art of India）

시작되었고, 이들은 인도에서의 이슬람 세력권을 빠 

르게 확장하였다. 당시 인도를 점령한 호전적인 이 

슬람인들은 투르크족 • 아랍인 • 아프간족 등으로 다 

양했지만 화려한 페르시아 문화의 영향을 받았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그러나 힌두교도들인 인도인의 반 

감 때문에 페르시아 문화는 궁정생활이나 지배계층 

에 국한되었고9）이 민족인 이슬람 지배자들과 인도의 

대중들 사이의 문화적 교류는 거의 없는 상황이 었다.

당시의 이슬람 제국은 아랍민족을 중심으로 발전 

하였던 초기와는 달리 11세기 후반에서 동쪽에서 이 

주해온 투르크계가 세력을 잡고 있었다. 따라서 복 

식의 형태도 기존의 아랍 • 페르시아적인 복식에서 

투르크적 요소가 새롭게 결합된 형태였다. 인도북부 

를 정복한 이슬람 지배자들의 복식도 바지와 재 킷을 

기 본으로 하는 페 르시 아 • 투르크적 인 봉제 의와 터 

번을 착용한 차림이었으나'” 정복자의 종교인 이슬 

람교에 적대적이었던 인도인에게 이러한 복식은 거 

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바지 

와 셔츠를 입고 카프탄 형식의 외투를 몇 개씩 겹쳐 

입는 형식은 일교차가 심한 중앙아시아나 페르시아 

의 기후에는 적합하였지만, 인도의 더운 날씨에는 

적합하지 않을 것이다'，그러나 이슬람의 지속적인 

침략에 의한 장기간에 걸친 약탈과 파괴의 역사는 

여성의 자유로운 활동을 제약하는 요소로 작용하였 

으며 천 하나로 간단히 몸을 감싸던 인도 여성의 복 

식이 점차 신체를 가리는 형태로 발전하게 하는 중 

요한 요인이 된다"）.

혼란스러 운 역사 속에서 인도여성들은 고대 인도 

부터 착용되어 온 천 하나로 하체 를 중심 으로 감아주 

던 원시적인 요권의에서, 상체를 가리는 커다란 천 

과 하체를 가리는 봉제되지 않은 요권의（腰卷衣）형 

태로 상하가 분리된 형식을 입기 시작하였으며, 이 

러한 형태는 점차 여성의 안전을 위하여 견고하게 

봉제 된 스커트卩e가tga 또는 g/zagra］ 와 쓰개 ［（사成］ 형 

태로 발전한다. 또한, 노출되기 쉬운 가슴부위를 가 

리기 위하여 반소매에 몸에 꼭 맞는 봉제의 형태의 

촐리（泌湖）가 등장한다

촐리는 몸 전체를 가리는 튜닉형의 이슬람 상의 

와는 달리 등 부분이 노출되고 가슴만을 가리는 형 

태로서, 1127년경의 회화자료에서부터 촐리 형태의 

상의를 입은 여성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촐리 

는 이슬람 통치 이전에는 인도에 존재하지 않던 것 

이나, 기존의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형태로써 이슬람 복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것이 

라기보다는 이슬람 침입에 대응한 결과라고 발전한 

것으로 볼 수 있다5）.

15세기에 제작된 인도 북부지방의 회화에는 상류 

계층의 여성들은 가그라보다 단순한 형태의 스커트 

나 사롱과 비슷한 룽기（/以察）를 하의로 입고 상의에 

는 촐리 차림에 커다란 스카프를 걸치거나 머리 위 

에 드리운 모습이 많이 나타난다.〈그림 5〉는 촐리 

의 옆선 뒤로 등이 노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9) 퍼시벌 스피어, 인도 근대사: 16세기~20세기, 이옥순 역, (서울: 신구문화사, 1993), p. 21.
10) Yedida Kalfbn Stillman, Arab Dress from the Dawn of Islam to Modern 7饥es.(Brill NY, Leiden, The 

Netherlands, 2000) p. 63.
11) A. Biswas, Indian Cost就me, (New Delhi: Publication Division Ministry of Information and Broadcasting Go­

vernment of India., 1985), p. 18.
12) S. N. Dar, Op. cit., p. 27.
13) Ibid., pp. 30-31.
14) W. Norman Brown, The Story of Kalaka, (Washington: Smithsonian Institution, Free Gallery of Art, Oriental 

Series No. 1), Quoted in Charles Fabri, A History of Indian Dress (India: Longmans, Green and Co Ltd, I960), 
p. 64.

15) Charles Fabri, A History of Indian Dress, (India: Longmans, Green and Co Ltd, I960), p.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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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에서는 왼쪽여성은 치마형태의 하의를, 오 

른쪽 여성은 림의 상태가 분명하지 않아 단정할 

수는 없지만 도티 또는 랑고티와 유사한 요권의를 

입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남부인디아의 여성들은 19세기까지도 이 

런 종류의 봉제의를 거의 착용하지 않았던 것 같 

다'? 13세기말, 인도남부를 방문한 마르코 폴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혀 봉제가 되지 않은 천을 하 

나는 허리에 두르고 하나는 어깨에 걸친 빈약한 차

〈二림 5> 140。년경의 북인도 지역의 여성.

(출처: Indian Miniatures)

〈二림 6> 랑고티 또는 가:2라 • 촐리 • 스카프의 차 

림 (1451).
(출처: Indian Miniatures} 

림을 한 것을 보고 놀라움을 표명하고 있으며'"% 

모로코의 여행가로서 남인도를 방문했던 이븐 바투 

타(Ibn Batuta, 1307T377)는 '그 지역의 여성들은 바 

느질 선이 없는 헐렁한 천을 한쪽은 허리를 감고 나 

머지로 머리와 어깨를 두를 뿐이다'라고 묘사하고 있 

으며, 15세기의 기록에도 '인도 남부의 칼리컷(Cali­
cut)'” 에서는 평범한 사람뿐만 아니라 마두라(Madu­

ra) 왕까지도 랑고티(Z&妳但珂를 입는다，라고 기록 

하고 있다a). 이처럼 인도북부의 복식이 급격한 변화 

를 겪고 있을 패, 이슬람의 세력이 미약했던 남부와 

동부의 인도는 이방인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 

다는 점은 후에 인도여성 복식의 지역적인 차이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여성복에 비하면 이시기의 남성복식의 변화는 지 

극히 미미한 것이어서 전체적으로 남성복의 변화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지푸트 귀족을 중심 

으로 인도의 귀족사회에서는 간혹 이슬람 의상과 유 

사한 형태의 긴 코트와 터번을 착용된 것으로 추정 

되지만, 일반인들은 하의로는 간단한 도티형을 두르 

고 상체에는 두파타 형태의 숄을 걸친 것으로 보인 

다2少

3. 힌두 • 이슬람 문화의 상호교류와 복식의 변화

투르크-몽고 계통의 중앙아시아인 바부르는 1526 
년 인도에 침입하여, 델리를 점령한 후 그곳에 자신의 

왕조를 창시하였다. 그의 새로운 왕조는 후에 페르시 

아어로，북부의 몽고지방에서 온 새로운 사람들'이란 

의미를 가진 '무굴(Mughul)，이란 이름을 갖게 된다.

이슬람 제국이었던 무굴 왕조가 힌두 문화권인 

인도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은 제 3대 악바르 

(Akbar, 재위 1556〜1605)부터였다. 악바르는 이슬람 

교도이기는 했지만 이전의 이슬람교도와는 달리 불 

교도나 회교도 같은 비이슬람교도에 대항하는 성전 

을 벌이지 않았으며, 스스로가 인도의 문화와 풍토

16) Charles Fabri, Op. cih, p、6.
17) S. N. Oar, Op. cit.t pp. 34-35.
18) G. S. Ghurye, Op. cit., p. 131.
19) 인도 남서부 케랄라주(州)에 있는 도시로써 현재 코지코드(Kozhikode)로 불린다. Encyber 두산세계백과(2003년 

9월 19일 검색); available from World \Wde Web @ htm：Z/100.emr，ase>n)/e油yhtml/?!=15187Q&\u&Ad커)hotorentaL
20) 도티(办허所)와 유사한 무릎길이의 요권의. S. N. Dar, Op c泣., p. 47, p. 233.
21) G. S, Ghurye, Op. cit., p. 131, p. 135.
22) A、Biswas, Op. cit., p. 19.
23) S. N. Dar, Op. cit., p.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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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통합되고 싶어했다. 악바르는 힌두교도의 군사적 

대표자로 볼 수 있는 라지푸트哗 족과 협상을 맺고 

라지푸트의 왕과 귀족들을 군사지휘자나 지방총독, 

자신의 측근으로 임용하였다. 결과적으로 라지푸트 

는 무굴 제국의 협력자가 되었고 그들을 통해 전체 

힌두들은 무굴 정부를 어느 정도 인정하게 되었다. 

또한 스스로가 라자스탄의 자이푸르(Jaipur) 왕가의 

공주와 결혼함으로써 그의 계승자가 반(半) 라지푸 

트가 될 수 있다는 선례를 보였다”). 또한, 1562년에 

는 힌두들의 순례세를 폐지하였고, 계속하여 비(非) 

이슬람에게 징수하였던 지즈야(Jizya) 폐지 등을 단 

행하였다.

평화적 동맹을 위한 혼인관계와 무굴 궁전에서 

행해진 여러 가지 행사를 통하여 힌두여성들은 무굴 

제국의 궁전생활과 연결되었으며, 이러한 혈연과 군 

사적 결속, 다양한 궁중 행사를 통한 이슬람과 힌두 

간의 교류는 무굴 제국의 복식요소가 점차 인도복식 

의 새로운 요소로 수용되는 계기를 제시한다. 라지 

푸트의 상류계층의 여성들 사이에서 이슬람과 페르 

시아 풍의 캡과 소매가 달린 재킷, 여성을 위한 좁은 

바지 등이 착용되었으며的 남성들 사이에는 터번 

(turban)과 함께 다양한 형태의 코트 류와 바지들이 

빠르게 파급되었다27).

터번(turban)이라는 용어는 원래 페르시아의 'dul- 

band란 말이 터키를 거치면서 'tulbanf 또는 'tolibanf 

로 변한 것을 서구인들이 'turban，이라고 부르면서 

오늘에 이르게 된다찌 이러한 터번이 인도에 전파 

된 것은 이슬람 군대가 도착한 이후로써 무굴 이전 

에는 이슬람 통치자들에 의해 힌두교인의 터번 착 

용이 금지되기도 하였으나% 힌두인과 이슬람과의 

평화적 동맹을 중시하였던 무굴 제국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터번이 이슬람 • 힌두교도 모두에게 착용되 

었다.

터번과 함께 무굴 제국을 상징하는 것은 좁고 긴 

소매가 달리고 왼쪽으로 여며 입는 긴 외투로써 이 

러한 차림은 서구인에 의하여 '인도무굴(IndoMugul)， 

스타일로 불리기도 하였다(그림 7). 자마(施a) 또는 

힌두어로 'protector of body，라는 의미로 앙가라카하 

(a«garakhW)라고 불린“)이 외투 밑에는 샬와르(s/m/- 

war)나m, 후에 쥬디다르矛a)라고 불린 헐렁한 

바지를 입었으며, 머리에는 다양한 종류의 터번을 

썼다.

이러한 남성의 모습은 종교와 상관없는 16세기 

인도 서북부와 북부의 귀족들, 특히 라자스탄과 구 

자라트의 상류사회의 일반적인 옷차림이었다. 대개

〈그림 7> 터번과 자마 17C.
(출처 : Costumes of India and Pakistan)

24) '라지푸트라는 용어는 '왕의 아들，을 뜻하는 산스크리트어信割의 라자푸트라＜Raja-putra:왕자)에서 유래한 것 

으로 주로 인도 중부와 북부, 특히 옛 라지푸트나(라지푸트，의 영토라는 뜻)지 역에 사는 토지소유자의 집단 

을 말한다. 800년경부터 인도 북부에서 라지푸트 왕조들이 크게 번성했는데, 수많은 소공국(小公國)의 존재로 

이슬람교가 인도에서 지위를 차지하는데 방해가 되기도 하였다. 브리태니커 세계대백과사전 (서울 : 한국브 

리태니커회사 : 동아일보사, 1994), 5권, p. 615.
25) 퍼시벌 스피어. Op. cit., p. 36.
26) S. N. Dar, Op. cit., p. 38.
27) Ibid., p. 45.
28) Yedida Kalfon Stillman, Arab Dress from the Dawn of Islam to Modern Times, (Leiden : Brill, 2000), p. 16.
29) S. N. Dar. Op. cit., p. 35.
30) Ibid., p. 129.
31) Ibid., p.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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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결혼식 풍경 I : 1680년 라자스탄
(출처: The Indian Heritage: Court Life and
Arts under Mughal Rule)

〈그림 9> 자마형 외투, 18C 후반
(출처: The Indian Heritage)

자마의 길이는 대개 무릎아래 정도였지만 때로는 발 

목까지 오기도 했다功. 자마와 함께 입은 쥬디다르 

伽加初、)는 길고 주름이 많이 잡힌 형태로 특히 바 

지의 가랑이 부분은 지나칠 정도로 여유분이 많이 

있지만 무릎부터는 바지통이 꽉 낄 정도로 좁은 형 

태로 무릎을 중심으로 풍성한 주름이 생기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브라만(Brahman)계급 

은 자마를 착용할 때도 바지대신에 도티(dhothi、)를 착 

용하였다*).

무굴 제국의 여성복에 제일 먼저 영향을 받은 것 

은 인도북서부 지역이었다. 화려하게 수놓인 긴 가 

운과 바지 • 베일 차림의 무굴 제국 여성의 복식은 

인도북부의 구자라트 지역을 중심으로 기존의 인도 

복식과 어우러져 더욱 우아하고 세련된 형태로 발전 

되었다. 바지와 코트는 점차 무슬림 여성들의 복식 

으로 일반화되었으며, 힌두교 여성에게도 조금씩 보 

급되기 시작한다w

무굴 제국의 궁전과 라지푸트의 귀족여성들이 페 

르시아 • 투르크 적인 바지와 코트 차림을 즐긴 것에 

비하여 일반여성들은 인도에서 발달한 보디스[湖。〃] 

와 스커트卩또는 ghaghra], 머리쓰개 [or加세 

가지로 구성된 의복을 즐겨 입었다. 이것은 당시에 

대부분의 라지푸트의 남성들이 거의 '인도무굴(Indo- 

Mugul)，스타일을 입은 것과 대조적인 현상이었다.

〈그림 2〉은〈그림 7〉과 동일한 회화의 부분으로 

남성들이 모두 무굴 양식의 복식을 입고 있는 것에 

비하여 여성들은 인도스타일인 촐리•가그라•오드 

니를 착용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인도 여성들의 외국모드 수용의 소극적인 

태도는 후에 남성복에서는 영국의 복식의 영향에 많 

이 나타나는 것에 비하여 여성복에 미친 영향은 미비

〈그림 10〉결혼식 풍경！!.

(출처: The Indian Heritage)

32) A. Biswar, Op. cit., p. 23.
33) G. S. Ghurye, Op. cit., pp. 129-130.
34) S. N. Dar, Op. cit., p.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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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는 점에서도 증명되며, 현재에도 인도의 민속복 

이 일상복으로 착용되고있는 배경이 아닌가 한다. 그 

러나 여성복에서도 이슬람적인 무굴 복식의 영향에 

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었다. 무굴 궁전과 라자 

스탄 귀족사회를 중심으로 서서히 전파된 봉제의적 

인 이슬람 요소들은 다시 권의형 중심인 인도 고유복 

식과 융합하여 새로운 인도무굴 양식으로 발전한다.

인도무굴 양식이 토착화된 18세기의 라자스탄 회 

화‘野에 나타나는 인도 여성복에서 나타나는 봉제의 

(縫製衣) 형태는 크게 세 종류로 분류된다.

첫 번째는 종류는 앞트임이 있는 긴 로브(robe) 형 

으로 대개 목선과 가슴부위 두 부분을 고정시켜 입 

는다. 긴 외투아래에는 셔츠나 촐리를 받쳐입은 것 

으로 보이며 오드니 • 두파타 형의 스카프를 걸치고 

있다36). 이것은 이슬람 여성에게서 기원한 복식으로 

서 하의는 발목은 좁고 위로 갈수록 풍성한 바지를 

입고, 상의로는 길고 좁은 소매가 달린 긴 로브 형의 

외투를 입고 있는 모습이다 (그림 11-13). 때로는 천 

이 너무 투명하여 아래 입은 바지가 외부로 노출되 

기도 한다功.〈그림 H〉의 오른쪽 여성의 외투는 앉 

아 있는 여성의 것보다 짧은 형태의 것으로 너무 투 

명하여 아래 받쳐입은 촐리와 샬와르가 그대로

〈그림 11> 1722경의 세밀화.

(출처: Miniatures Illuminations 矿 Nisami's Hamsah) 

보이고 있다.〈그림 13〉의 여성은 소매가 긴 드레스 

를 입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앞여밈의 방식이 〈그 

림 12〉와 동일하고 앞 중심에 목선에서부터 연결된 

선 장식이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유형의 복식형태 

임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는 가그라형의 스커트를 입고 베일을 쓴 

모습이다. 대개 상의는 가슴과 배꼽사이의 대부분이 

노출될 정도로 짧은 상의를 입는 경우가 많으며 머 

리에는 투명한 두파타 • 오드니를 얼굴에 두르면서 

머리를 덮는 형태로 착용하였다叫〈그림 14〉는 조

〈그림 12〉1790년 파하리의 세밀화.

(출처: Indian Art)

〈그림 13〉18C초 파하리의 세밀화
(출처: Mian Miniatures)

35) 인도 펀자브, 16~19세기에 서인도 라자스탄의 독자적인 여러 힌두교 국가들에서 발달한 세밀화. 후기에는 

이슬람 왕조인 무굴 제국의 영향이 나타난다. 브리태니커 세계대백과사전、5권, Op. cit., p. 612.
36) A. Biswas, Op.爾,，p. 27.
37) G. S. Ghurye, Op. cit,, pp, 132-133,
38) Ibid., p.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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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등이 노출되고 입체적 재단이 특징인 촐리.

(출처: Indian Miniatures)

〈그림 14> 가그라와 두파타'

(출처: Mian Painting)

〈그림 15〉사리형의 두파타.

(출처: 인도미술)

금 긴 형태의 촐리와 가그라를 입고 머리에 두파 

타 - 오드니를 착용한 모습이다.

세 번째는 두 번째 형식과 유사하나 두파타 • 오 

드니를 착용하는 방식에서 차이점을 보인다. 밑단이 

풍성하게 넓어지고 섬세한 주름이 많이 잡힌 가그라

〈그림 17〉V-neck 촐리 1710년.

(출처: Indian Miniatures) 

〈그림 18〉길이가 간 형태.

(출처: Indian Pain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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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함께, 현대의 사리보다는 짧지만 두 번째 형식보 

다 휠씬 긴 두파타 • 오드니를 현대사리 착용과 유사 

한 방법으로 착용한다. 착용방법은 먼저 가그라 앞 

부분에 주름을 만들어 준 다음에 왼쪽으로 오드니의 

여유분을 머리 뒤로 넘겨준 후, 나머지 반대쪽은 오 

른쪽 어깨 뒤로 넘겨 드리운다（그림 15）.

18세기의 많은 세밀화에서 주목할 점은 다양한 

형태의 촐리가 등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구 

성방법과 형태가 다양한 촐리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 

로 보아 촐리는 점점 패션의 초점으로 등장한 것으 

로 보인다%그림 16-18）.

4. 새로운 형태의 봉제으I, 서구복식의 진입과 토 

착화

무굴 제국의 지방세력이 힘을 잃기 시작한 18세 

중엽, 영국은 벵골지방을 장악하였고 그 후에도 그 

영향력을 확대하여, 결국 19세기 중엽에는 전 인도 

를 다스리게 되었다. 영국인의 도착과 함께 그들의 

봉제된 복장도 함께 도입되었으나 모든 것들이 인도 

의 기후와 환경에 적합한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영 

국인의 도착과 함께 도입된 서구의 복식은 인도의 

기후와 환경에 적합하도록 변화하였고 또한, 기존의 

인도복식에도 영향을 미쳐 서구적인 것과 인도적인 

것이 결합된 새로운 복식유형을 성립시킨다.

영국복식의 영향을 가장 먼저 받은 것은 외투 류 

였다. 전체적으로 헐렁하며 끈으로 앞을 여미는 무 

굴 스타일의 코트는 서구의 코트형식에 영향을 받아 

목에는 높은 칼라가 달리고, 끈 대신에 허리까지 단 

추가 달린 좀더 타이트한 형태의 아칸（ac施” , 此加 

kan） • 셰르와니（Mzenw沥）로 대치된다、또한 그와 함 

께 입는 바지도 직선적이고 날씬한 서구적인 형태로 

변하게 된다的. 동부인도에서는 스탠드칼라에 타이 

트한 소매가 달린 무릎길이의 몸에 잘 맞는 튜닉형 

의 외투를 쵸가（沥。即）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횐색의 

마직물을 이용하여 만들지만 특별한 행사시에는 화 

려한 브로케이드로 된 것을 입기도 한다叫

과거에는 상체를 그대로 노출시키기나 두파타 • 

오드니 등의 숄만을 걸치던 남성들 사이에서 상체를 

노출하는 것은 예의에 벗어난다는 유럽적인 사고방 

식이 모방되어, 펀잡 지역을 중심으로 구르타（血r- 

tah）, 카미즈（khamis, kameez, qamiz） 형태의 셔츠가 일 

반인에까지 파급된다的 그 외에도 무굴 궁전과 라자 

스탄의 귀족사이에서 착용되었던 다양한 형태의 외 

투들이 서양의 재킷 • 코트와의 교류를 통하여 더

〈그림 19〉전통적인 형태의 초가, 19C.
（출처 : Color of the Indus）

〈그림 20〉서구화된 초가의 모습.

（출처 : Folk costumes of the world）

39) G. S. Ghurye, Op. cit., p. 134.
40) W. Biswas, Op. cit., p. 31.
41) Robert Harrold, Folk costumes of the worlds (London: Cassell., 1999), p. 303.
42) S. N. Dar, Op. cit., p. 7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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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 복잡한 형태와 명칭을 지니게 되었다. 점차 자마 

(jams), 초가(cogW, cagha), 앙가•라카•충金) 등 

의 비교적 넓어진 소매통에 밑단이 넓고 긴 외투들 

을 혼용하여 사용된다心.〈그림 21~23〉은 앙가라카 

하로 불린 다양한 형태의 코트들로 후대에 갈수록 

명칭과 디자인이 혼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18세기말에서 19세기에 걸쳐 영국은 강력한 봉건 

세력을 멸망시키고, 인도에서의 식민지 지배영역을

〈그림 21> 앙가라카하 I I9C 중엽.

(출처: The Indian Heritage)

〈그림 22〉앙가라카하,]] 19C 초.

(줄처: The Indian Heritage)

〈그림 23> 앙가라카하 皿

(출처 : Costumes of India and Pakistan)

확대하여 갔다. 영국의 지배로 신디지방의 복식은 

점차 서구적인 복식에 영향을 받아 주름이 많이 잡 

히고 바지통이 좁은 구식의 파자마는 주름이 없이 

날씬하며 바지통이 넓은 형의 파자마가 대신하게 되 

었으며, 전통적인 상의 대신에 서구적인 셔츠가 자 

리잡게 된다. 특흐〕, 유럽식으로 재단된 코트와 바지 

는 공무원과 교육받은 계층에게 즐겨 착용되었다"). 

그러 나 인도남성 복식은 외형 적으로는 서구화되 면서 

도 재단과 구성법에서는 전통적인 요소를 유지하는 

특징을 보이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바지류이다.

19세기 말 경, 펀잡지역 남성들의 일반적인 복장 

은 바지부리가 좁고 잔주름이 약간 잡혀있는 헐렁한 

배기 형의 바지나 쥬디다르("《招針a)라는 무릎부터 

바지통이 좁아져서 수평선의 주름이 둥글게 다리를 

감싸는 형태의 파자마를 입었다 이러한 주름은 마치 

힌두 여성들이 팔목에 차는 둥근 팔찌처럼 보인다. 

팔찌(bracelet)를 힌두어와 인도 아리안 언어로는 

包宓라고 하며, 이 바지의 특징인 이 주름 때문에 쥬 

디다르泻ra)라는 명칭이 붙은 것으로 보인다''. 

쥬디다르 파자마는 라자스탄과 힌두스탄 지역의 남 

성들이 즐겨 착용한다. 또한 유럽에서 조드푸르 브 

리치스(Jodhpur breeches), 또는 조드푸르(Jodhpurs)로

43) G. S. Ghurye, Op. cit., p. 138.
4위 Ibid.、p. 147.
45) Ibid., pp. 137-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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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진 승마용 바지는 1880년대에 쥬디다르와 서구 

의 승마용 반바지를 결합한 것을 군대용 기병바지로 

사용한 것으로, 라자스탄의 귀족들에 의해 서구세계 

에 알려진 것이다4气〈그림 24〉는 현재 인도북부지 

방에서 착용되는 쥬디다르의 사진이며,〈그림 25〉에 

서는 입체적인 서구의 바지와 다르게 평면적인 쥬디 

다르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그림 26〉은 현대 

인도여성이 쥬디다르를 착용한 모습으로, 아직도 인 

도에서는 서양의 구성법을 따른 바지대신에 전통형

〈그림 24〉쥬디다르.

（출처: Art of Gigarat）

〈二림 25〉쥬디다르 형의 바지 19C.
（출처: Colours of the Indus'）

〈21림 26〉현대의 쥬디다르

（출처: 架織“，美）

식의 바지를 많이 착용한다.

인도 여성복에서 가장 먼저 뚜렷한 변화를 보인 

것은 펀잡 지방이었다. 19세기 말 펀잡 지방 여성의 

일반적인 모습은 남성들의 옷차림과 비슷하게 샬와 

르（sa/w矛）와 카미즈（幼a沥s, kameez, qamiz）를 입고 

그 위에 두파타나 오드니를 두른 모습이었다. 그러 

나 펀잡 지방에서도 바지형태의 여성복이 일반화되 

기 전에는 스커트가 전통적인 차림이었던 것으로 보 

인다. 일예로 라자스탄의 신부는 아직도 샬와르 위 

에 스커트를 입는 경우가 많으며, 최근까지도 구자 

라트의 귀족과 다른 카스트들에게 신부의 혼수품으 

로 샬와르가 아닌 가:!라 형태의 치마가 요구되었다. 

또한, 바지를 착용하고 있는〈그림 에서도 치 

마처럼 보이는 긴 외투나 치마를 덧입어 바지가 외 

부로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당시 펀잡의 진보적인 젊은 여성들 사이에는 샬 

와르（s/ki/ww）를 긴 튜닉과 함께 착용하는 것이 유행 

하였다. 이것은 원래 이슬람문화에서 기원한 것으로 

이슬람 여성을 상징하는 옷차림이었다. 편잡의 젊은 

여성들은 처음에는 기성세대의 옷차림과 눈에 띄게 

다르지 않으면서도 무겁고 거추장스러운 전통적인 

스커트인 가그라를 대신할 수 있는 방법으로써 가구

46) G. S. Ghurye, Op. cit., p.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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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의 외관을 모방하여 풍성하고 바지통이 넓은 형태 

의 샬와르를 착용하기 시작하면서 샬와르를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샬와르는 형태는 서구적인 교 

육을 받은 신세대의 젊은 여성들을 중심으로 유행하 

였으며, 점차 기존의 것보다 날씬하면서 몸에 잘 맞 

는 바지들이 좀더 짧고 몸에 맞는 셔츠나 서구적인 

재킷과 함께 착용되었다. 점차 짧고 노출이 심한 촐 

리는 길이가 길고 잘 재단된 구르타로, 부피가 큰 가 

그라는 가벼운 파자마나 머슬린으로 만든 샬와르로 

대치되었다的 샬와르와 쿠르다는 점차 이슬람여성 

을 상징하는 의복이 아닌 펀잡 지역을 대표하는 복 

식이 된다.

이처럼 샬와르는 사리가 줄 수 없는 활동성과 자 

유로움의 상징으로 등장한 한편, 다른 면으로는 신 

체를 적절하게 가려줄 수 있다는 점에서도 선호되었 

다. 또한 교육기관에서도 샬와르와 카미즈를 교복으 

로 수용하면서, 사리를 입기에는 아직 어린 십대들 

의 복장으로도 자리 잡는다的.

〈그림 27〉은 1838년에 그려진 가족의 초상화로 

시중을 두는 여성의 옷은 샬와르와 긴 튜닉형의 상 

의를, 여주인은 치마형을 입고 있어 두 종류의 복식 

이 동시에 착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그림 

28〉은 착용자의 하체를 풍성하게 가려주는 형태의 

샬와르로서 허리둘레는 384cm이며 길이가 96cm 

이다.〈그림 29〉는〈그림 28〉에 비해서 비교적 날씬 

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으며 〈그림 30〉은 샬와르를 

착용한 현대 인도여성의 모습이다.

샬와르와 쥬디다르 또는 파자마로 통칭되는 바지 

류와 같이 입는 상의로는 쿠르다 또는 카미즈(械企 

mis • qamiz • 카메 즈: kumeez) 가 있다.

카미즈는 대부분의 인도 언어에서 영어의 '셔츠 

(shirts)，와 비슷한 개념으로 사용되는데, 이것은 아랍 

권에서 기본적인 셔츠를 의미하는，쿠미즈仞她矽에 

서 기원한 것이 아닌가 한다• 쿠미즈0"沥2)는 후기 

라틴어 'ca洞成/에서 기원한 것으로 원래 이슬람 세 

계에서는 일종의 밑받침 옷으로 남성 • 여성 모두에 

게 착용된 것이다为). 그러 나 이 란이나 중앙아시아 지

〈21림 28> 바지통이 넓은 샬와르.

(출처 : Colors of the Indus)

〈그림 27> 1838년 샬와르
(출처: The Indian Heritage)

〈그림 29〉샬와르 19C 중엽.

(줄처 : Colors of the Indus)

47) G. S. Ghurye, Op. cit.^ p. 141
48) S. N. Dar, Op. cit., p. 79-80.
49) A. Biswas, Op. cit., p. 34.
50) Yedida Kalfon Stillman, Op. cit., 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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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0> 현대의 샬와르.

（출처: 染織刀美）

〈그림 31> 사리와 블라우스.

（출처: 染織©美）

역보다 무더운 인도에서는 간단한 상의로써 외의화 

（外衣化）한 것으로 보인다. 구르타도 카미즈와 유사 

한 형태로 긴소매가 달리고 칼라가 없는 긴 튜닉형 

의 상의를 말한다. 대개 중앙이나 왼쪽으로 트임이 

있었다. 펀잡 지방에서는 여성의 셔츠형 상의를 남 

성의 상의와 같이 구르타라고 한다. 여성의 것은 남 

성의 것보다 훨씬 날씬한 곡선형으로 길이는 허벅지 

에서 무릎길이 정도로써 유럽의 셔츠보다 좁고 날씬 

한 형태이다罚

서구 세계와의 접촉을 통하여 진행된 변화 중의 

하나는 사리차림에 블라우스를 입는 방법의 유행이 

다. 이러한 착용법은 등이 노출되고 길이가 짧은 형 

태의 촐리를 촌스럽게 여긴 도시의 상류층이나 지식 

인을 중심으로 유행한 것으로, 점차 유럽의 블라우 

스나 등이 노출되지 않은 서구적인 상의가 촐리를 

대신하게 된다.〈그림 31〉은 촐리 대신에 블라우스 

를 입은 사리차림을 보여주고 있다.

皿 결 론

인도복식 의 기원은 사리（sari） • 도티（dhothi）로 대 

표하는 권의형 의복으로 이러한 권의형은 기원전 

2,500년 전에 인도에 정 착한 고대 아리 안 족의 복식 

으로부터 기원한 것으로 보인다. 권의형의 복식이 

주류를 이루던 인도복식의 역사에 바지와 코트형의 

봉제의（縫製衣）가 최초로 등장하는 것은 쿠샨 왕조 

（AD. 78~226）의 카니슈카 왕의 조상을 통해서이다. 

그러나 이러한 형태의 복식은 대부분의 인도인의 복 

식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추측된다.

7세기부터 진행된 이슬람의 인도 진출과정에서 

이슬람의 바지와 코트가 다시 인도에 소개되었으나, 

점령자인 이슬람교도와 힌두교도인 인도인들간의 

상호 배타적인 시각 때문에 바지와 코트는 인도에 

정착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 시기에 이슬람적인 

바지와 코트형태의 봉제의 대신에 인도고유의 봉제 

의인 가그라와 초리가 발생한다.

인도복식 에서 바지 • 코트 • 셔츠류 등의 봉제의 가 

토착화되는 시기는 이슬람계통의 무굴 제국을 통해 

서였다. 무굴 왕조는 힌두교도와 평화적 관계를 유 

지하기 위하여 힌두교도인 라자스탄 귀족과 협상을 

맺고 혼인동맹도 추진시킨다. 이러한 일련의 노력은 

두 이질적인 집단 간의 진정한 문화적 교류를 가능 

케 하였으며, 복식에서도 이슬람적인 요소와 힌두적 

요소가 혼합되는 현상을 보인다. 또한, 이슬람으로

51) G. S. Ghurye, Op. cit., p.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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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종하는 사람의 비율이 늘어나면서 신디와 펀잡 지 

역을 중심으로 일반인 사이에도 자마(丿初財) • 앙가라 

카하(atzgara사相) • 샬와르(s/ra/war) • 쥬디 다르(c“d‘- 

対a)와 같은 바지 와 외투로 구성 된 이슬람복식 이 전 

파되어 서서히 이슬람적 기원을 가진 봉제의가 인도 

복식에 정착하게 된다.

18세기말부터 시작된 영국의 인도 식민지화는 인 

도복식에 서구적 인 요소를 수용하여 더욱 다양한 형 

태의 봉제의가 나타나는 계기가 된다. 특히 유럽식 

으로 재단된 날씬한 형태의 재킷과 바지는 공무원과 

지식인층을 중심으로 유행되었으며, 서구적인 가치 

관의 보급과 함께 상체 그대로 노출하던 복식습관을 

대신하여 셔츠가 남성의 일상복으로 보급된다. 또한, 

서구적인 사고방식과 가치관의 파급은 인도의 젊은 

여성들에게 좀더 활동적이며 편안한 형태의 파자마 

와 바지를 착용하는 계기를 제시한다. 점차 진보적 

인 젊은 여성들 사이에는, 종교와 상관없이 무겁고 

전통적인 치마를 대신하여 샬와르와 튜닉을 입는 것 

이 유행하였다. 또한 교육기관에서 샬와르와 카미즈 

를 제복으로 채택하면서 사리를 입기에는 아직 어린 

십대들의 복장으로 점차 자리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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